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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: 2024년 6월 12일(수)

윤석열 대통령, ｢한-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｣ 참석

-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-

- 공급망 구축, 인프라 개발, 제조업 발전 등 협력 분야 제시 -

- 양국 기업인 등 300여 명 참석, MOU 총 24건 체결 -

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6/12, 수) 오후 

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｢한-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｣에 참석했습니다. 

“협력을 넘어 동반으로”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

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습니다.

 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

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되었다며,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

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 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,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

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

 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, 전력,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

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,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

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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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｢
제조 발전 전략｣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,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

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

  아울러,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, 한국이 오랜 기

간 쌓아 온 디지털 행정 역량을 카자흐스탄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 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,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

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▴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▴
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▴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, ▴박정원 두산그룹 

회장, ▴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, 카자흐스탄에서는 ▴로만 스클랴르 제1부

총리, ▴카나트 샤를라파예프 산업건설부 장관, ▴무르트 누르틀레우 외무부 장관, 

▴아이다르벡 사파로프 농업부 장관, ▴누를란 자쿠포프 삼룩카즈나 회장 등이 

참석했습니다.

  한편,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의 기업·기관 간 MOU, 합의문 등 총 24건이 체결

됐습니다.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

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  <끝>


